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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대란 구성원들이 출생 연도, 중요한 인생 사건을 통해 형

성한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으로[1] 각 세대는 그들의 발

달단계에서 발생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문제에 

의해 형성되는 독특한 특성, 가치 및 신념을 가지고 있다[2]. 

학자에 따라 세대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으나[3,4]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1,5-8]에 따라 X세대(1965~1980년까지 출생), Y세대

(1981~1993년까지 출생), Z세대(1994년 이후 출생)로 구분하였다. 

현재 간호조직은 X세대, Y세대, Z세대가 함께 일하고 있는 

다세대 조직으로[6] X세대 간호사가 관리직으로 승진하고, Z

세대 간호사가 병원조직에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Y세대 간호

사는 행정업무 지원 및 신규 간호사 교육 등 조직 내에서 중

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5] 앞으로 Z세대 간호사의 멘

토, 조언자, 관리자로서 성장할 것이다[9]. 하지만 선행연구

에 따르면 Y세대 간호사는 다른 세대에 비해 직업 만족감이 

낮고[10], 세대갈등을 높게 인식하며[8,11] 이직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12]. 업무적으로 숙련된 Y세대 간호사의 

병원 내 부재는 환자안전 및 간호서비스 질 저하뿐만 아니라

[4,13,14] 새로운 간호사의 선발과 교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

용 발생과도 관계가 있으므로[3] Y세대 간호사의 병원 내 유지

를 위한 병원의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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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세대 간호사의 병원 근무 경험

Y세대는 적응력과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나서 변화를 잘 

수용하며[15] 개인의 자율성[1]과 자아실현의 기회,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세대와 구별된다

[9]. 이에 Y세대의 세대적 특성을 알고 이러한 특성이 근무 경

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Y세

대 간호사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Y세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연령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간호사[16], 중간 연차 간호사[17], 

경력 간호사[18]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각 세대별 차이를 비교

한 연구[1,4,7,11,19]가 대부분으로 Y세대 간호사 세대의 특성

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병원 근무 경험은 어떠한 지를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Y세대 간호사의 병원 근무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

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현상의 깊숙한 의미

를 찾아내는 질적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질적연구방법 중 현상

학적 연구는 참여자가 인지하거나 해석한 생생한 경험에 초점

을 두며, 그들의 의식 세계를 실재하는 세계로 바라보고 풍부하

게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 특히 Colaizzi [21]의 분

석방법은 참여자 개개인의 경험적 의미를 좀 더 일반화하여 본

질적 구조를 도출해 내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Y세대 간호사

의 병원 근무 경험에 대해 충실히 기술하고 본질을 밝히고자 하

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는 연구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Y세대 간호사의 병원 근무 경험을 심층

적으로 탐구하여 Y세대 간호사로서 병원에서 처한 상황과 근

무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적으로 

유능한 Y세대 간호사의 병원 내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병원조직에서 X세대와 Z세대 사이에서 Y세대 

간호사의 근무 경험을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탐색

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X세대와 Z세대에 대해 Y세대 간호사가 느끼는 감정을 

확인한다.

2) X세대와 Z세대 사이에서 Y세대 간호사로서 직면하는 

역할의 어려움과 보람에 대해 확인한다.

Ⅱ. 연 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Y세대 간호사의 병원 근무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Colaizzi [21]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사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D광역시와 P시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출생연도 1981~1993년인 간호사로,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9명이었다. 이는 참

여자 개별 심층면담 및 자료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과 주

제가 더 이상 도출되지 않아 자료가 포화되었다고 판단된 시

점의 참여자 수이다. 참여자 선정은 목적표집 방법에 따라 해

당 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Y세대에 해당하는 간호사로 

하였다. 이에 자신의 경험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

를 모집하기 위해 연구자의 동료 간호사를 통해 모집하였으

며, 연구자와의 위계와 친분에 의해 참여자의 경험이 충분히 

표현되지 않을 수 있어 연구자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는 간호

사 3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먼저 참여한 참여자들로부터 

다른 해당 참여자를 소개받은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편의표집

하였다(Table 1).

3. 연구자 경험 및 준비

본 연구자 3인은 Y세대 간호사로 연구자와 공동연구자는 

일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다년간 근무하였고, 공동연구자

는 일 대학병원에서 9년 차로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연구자들

은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수강하여 질적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질적연구 세미나, 워

크숍 및 학술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현상학적 연구 수

행을 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질적연구

에 대한 서적과 논문을 읽으며 연구 준비를 하였다.

4. 자료수집방법

2022년 12월 2일 이후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연구자 3인

이 각각 대상자를 분담하여 개별적 대면 면담을 실시하였고, 

1회 면담 시간은 50~70분 정도로 참여자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였다. 면담 횟수는 1회였으며, 면담 시

간과 장소는 참여자가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편안

한 장소를 정하도록 하였다. 면담 진행 시 일상적인 안부와 비

구조적 질문을 하여 대상자의 답변을 제한하지 않도록 노력하

였으며, 면담 내용 중 불충분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 질문은 전

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질문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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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의 병원 근무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세부질문은 “근무

하고 있는 병원 부서 내 연령 분포는 어떠한가?”, “부서 내 같이 

일하는 X세대와 Z세대 간호사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X

세대, Z세대와 같이 근무한 경험은 어떠한가?”, “X세대, Z세대

와 같이 근무하면서 Y세대 간호사로서의 역할은 어떠한가?”, 

“X세대, Z세대와 같이 근무하면서 느꼈던 감정 예를 들어, 좋

았던 점이나 나빴던 점,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등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Colaizzi [21]가 제시한 6단계 자료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1단계에서 연구자는 면담 내용의 필사본을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 기술하여 원자료(raw 

data)를 구성하고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얻었다. 2단계에서 필사된 내용의 문장에 Y세대 간호사로서 

병원 근무 경험을 나타내는 반복되는 내용에 밑줄을 그어 진

술문을 추출한 후 코드를 부여하여 별도의 시트에 기록하였

다. 3단계에서 연구자가 주요 진술문에 숨겨진 의미를 한 단계 

더 추상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는데 이때 구성한 

의미를 3명의 연구자들이 서로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한 의미로 통합하였다. 4단계에서 연구자 1인이 독립적으로 

자료분석을 시행한 후 의미를 통합한 것 중 주제(themes)와 

주제모음(themes clusters)으로 분류하였고, 주제를 도출

하는 과정에서도 3인의 연구자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의견

을 주고받으면서 논의를 하였다. 5단계에서 주제모음(themes 

clusters)에 따라 X세대와 Z세대 사이에서 Y세대 간호사의 병

원 근무 경험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Y세

대 간호사의 병원 근무 경험에 대한 본질적 의미와 기본적인 

구조를 명료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6. 연구의 엄격성 확보

본 연구에서는 질적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Lincoln과 

Guba [22]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

해 노력하였다. 첫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편안한 공간과 분

위기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고 필

사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참여자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본질

에 가깝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참여자 3명에게 알

려주어 참여자가 말한 의도와 일치하는지 자료를 제공한 당사

자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전이성을 충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포화될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주어진 시

간과 맥락 안에서 가능한 깊이 있는 자세한 묘사를 통해 현상

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의존성을 높이

기 위해 연구자 1인이 독립적으로 자료분석을 시행한 후 3인

의 연구자가 같이 분석 결과의 비교와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

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연구결과가 다른 연구자

들로부터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반

성일지에 지속적으로 연구자의 인식 및 도출 자료 등을 메모하

여 분석 과정에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

력하였다. 

7.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No. CUIRB-2022-0054)을 

받은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면담에 앞서 참여자에게 연구목

적과 방법, 녹음 사실, 비밀보장, 자료의 익명성을 충분히 설명

하였다. 연구자는 개인정보 관련 사항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

록 면담 후에 자료는 코드화 하며 비밀번호가 있는 연구자의 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 (N=9)

Participant Age (yr) Gender  Total clinical career (yr) Type of hospital Work unit Marital status

1 30  F 7 Tertiary hospital General ward* Yes

2 30 M 7 Tertiary hospital ICU No

3 41 F 18 General hospital General ward No

4 41 F 18 General hospital General ward Yes

5 41 F 17 General hospital General ward Yes

6 41 F 17 Tertiary hospital General ward Yes

7 38 F 13 Tertiary hospital OPD Yes

8 35 F 10 Tertiary hospital ICU Yes

9 30 F 7 Tertiary hospital General ward No
*General ward=medical/surgical ward; ICU=intensive care unit; OPD=out patient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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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터에 보관하여 연구자만 접근 가능함을 참여자에게 알리고, 

연구가 종료되고 3년 간 보관한 후 폐기됨을 설명하였다.

Ⅲ. 연 구결과

Y세대 간호사의 병원 근무 경험을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

의 참여자 9명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5개의 주제모음(theme 

clusters), 12개의 주제(themes), 33개의 구성된 의미(formu-

lated meaning)를 도출하였다. 5개의 주제모음-X세대 간호

사: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 Z세대 간호사: 멀지만 가까워지고 

싶은 존재, 중간세대로서 고군분투하지만 혼돈스러움, 간호

사를 계속할지 고민함, 바꿀 수 없다면 순응하기였다. 12개의 

주제-심리적으로 기댐, 측은하면서 닮고 싶지 않음, 위계에 의

한 강압적인 태도에 불만이 있지만 말하지 못함, 괴리감을 느

낌, 나와 다른 모습이 신선함,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조심스러

움, 세대 융합을 위해 노력함, 두 세대의 갈등상황에서 이러지

도 저러지도 못함, 늘어나는 업무와 책임감이 부담스러움, 인

정과 보상의 부재로 회의감을 느낌, 참고 견딤, 동료라는 버팀

목이었다. 주제모음, 주제, 구성된 의미도출에 대한 기술은 다

음과 같다(Table 2). 

1. X세대 간호사: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

참여자들은 신규 간호사 시절부터 X세대에게 업무를 배우

면서 그들의 업무 방식을 닮아갈 뿐 아니라 일상을 공유하면

서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힘들 때는 찾아가서 조언을 구

하며 의지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간호 업무 수

행에 힘들어 하는 X세대의 모습에 측은함을 느끼고, 강압적인 

태도로 불합리하게 업무를 전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어 

닮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X세대에게 심리적으로 

가까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측은함과 불만을 느끼면서 멀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로 ‘심리적으로 기

댐’, ‘측은하면서 닮고 싶지 않은 마음’, ‘위계에 의한 강압적인 

태도에 불만을 느낌’으로 도출되었다.

1) 심리적으로 기댐

참여자들은 신규 간호사 때부터 X세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그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친근함을 느끼고 있었다. 또

한 X세대의 업무방식을 보고 답습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의지

한다고 하였다.

저희 엄마와 같은 세대잖아요. 저희가 힘들고 할 때 엄마 

같은 마음으로 좀 보듬어주시기도 하고… 위 세대를 보고 

그대로 따라 하죠, 답습하고 조언을 구하죠.(참여자 7)

신규 때 위 세대 선생님이 도움을 주신 하나 하나가 소

중하고 고마웠죠. 지금도 그 선생님들께서 계시니깐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의지를 많이 하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조언도 구하죠.(참

여자 8)

2) 측은하면서 닮고 싶지 않음 

참여자들은 X세대가 이전에는 업무적으로 뛰어났지만 나

이가 들어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와 같은 전산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을 때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에 측은함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도 

나이가 들어 신체적 노화로 업무를 빨리 적응하지 못할 수 있

음을 생각해 X세대를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X세대의 그런 

모습은 닮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위 세대 선생님들은 EMR 시스템이 조금 바뀔 때마다 

바로 바로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많이 봤어

요. 안되기도 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도와드리죠.(참여

자 1)

인슐린을 놓는데 돋보기 안경을 쓰고 놓는 것을 보거나 

안 써본 인슐린 펜을 보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저 연차가 됐을 때까지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싶죠. 팀으로 

하다 보면 액팅을 다 뛰어야 되고 업무를 빨리 처리해야 

일이 진행되는데 안된 마음이 크죠.(참여자 7)

3) 위계에 의한 강압적인 태도에 불만이 있지만 말하지 못함

참여자들은 소수의 X세대가 위계에 의한 강압적이고 무례

한 태도로 후배들인 자신과 Z세대를 대하거나 고연차라는 이

유로 불합리하게 업무를 전하는 모습에 불만을 느끼지만 X세

대에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감히 표현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위 세대 선생님들 중에는 데스크에서 전체 인계 주면서 

다리를 꼬고 인계를 주기도 하고, 자기가 가장 최고 연차

라고 밑에 애들에게 말을 함부로 놓기도 하는데 그런 게 좋

게 보이지는 않지만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죠.(참여자 2)

연차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밑에 애가 

자꾸 해주기를 바라시거든요. 병동은 돌아가야 되고 다 

퇴근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갑자기 숨 넘어가면 그 선생

님은 못한다고 뒤에 있죠. 나도 못 하지만 결국 내가 가서 

해야죠.(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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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세대 간호사: 멀지만 가까워지고 싶은 존재

참여자들이 예전부터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 Z세대가 받아

들이지 않고 바꾸려 하는 모습에 자신의 세대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멀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자신들은 하지 

못했던 행동이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새로움을 

느끼면서 Z세대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다가가기 조심스럽다고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

는 ‘괴리감을 느낌’, ‘나와 다른 모습이 신선함’,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조심스러움’으로 도출되었다. 

1) 괴리감을 느낌 

참여자들은 시대가 변하고 Z세대의 가치관과 업무방식이 

자신들 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부당하다고 느끼

는 것이 있으면 참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거나 거부하는 Z세대

의 모습에 이해가 되지 않아 자신들과 서로 어긋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였다.

우리는 의견 하나 내는 것도 바로 위에 선생님 거쳐서 

얘기하고 위 선생님은 또 그 위에 건의를 하는데 밑에 애

들은 바로 다이렉트로 수간호사 선생님 아니면 그 위에 얘

Table 2. Data Analysis: Theme Clusters and Themes

Theme clusters Themes Formulated meaning

1. Generation X nurses: 
feeling close but 
distant

․ Psychologically depending on them ․ Feeling like a mother 
․ Taking comfort from them when having a hard time
․ Asking for advice
․ Depending on them

․ Feeling pitiful because of their age 
and low work performance 

․Observing their difficulty in learning EMR system or new 
machines
․ Feeling pitiful

․ Being dissatisfied with the 
oppressive attitude of the hierarchy, 
but not being able to speak out

․Not desiring to be like them
․ Being dissatisfied with the attitude to treat junior nurses rudely
․ Being dissatisfied with the coercive attitude
․ Being dissatisfied with the self-indulgent attitude
․ Being dissatisfied with the work performance not actively doing 
the work but expecting junior nurses to do it
․ Being dissatisfied with the procrastination

2. Generation Z Nurse: 
Feeling distant but 
whishing to get closer

․ Feel a sense of disparity ․ Feeling that they do not tolerate the unfair situations and assert 
themselves well 

․ Feeling fresh ․ Feeling that they express by themselves well 
․ Feeling that they are open minded and active
․ Feeling they acts as a novelty

․ Being cautious to dealing with them 
because of their individualistic 
disposition

․ Being cautious to helping them due to their individualistic 
disposition
․ Feeling that they do not want to communicate
․ Discovering the differences

3. Struggling between 
two generations but 
feeling confused

․Having efforts for generational 
convergence

․Having efforts to connect the two generations
․ Giving the trust and support to senior nurses

․Having difficulty in the situation of 
conflict between two generations

․Having difficulty in take anyone's side
․ Being stuck in the middle and only watching it 

4. Wondering whether 
to continue working 
as a nurse

․ Feeling burdened by the increasing 
workload and responsibilities

․Having so much work that feel like tearing oneself apart
․Having more things to be responsible for
․ Being unable to pretend not to know

․ Feeling skeptical due to lack of 
recognition and reward

․ Recognizing no promotion or reward system
․Worring about whether continue to be a nurse
․Having no opportunity to express opinion in the organization

5. Conforming the 
situation if it cannot 
be changed

․ Putting up with the situation ․Having more patience at the hospital
․Having patience as a virtue

․ Supporting as a colleague
․ Being able to survive due to the trust and support from 
colleagues
․ Feeling a connection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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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해요. 우린 보고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밑에 세대

들은 그런 게 없어요.(참여자 4)

(Z세대는) 자기 업무에서 과중하다고 느끼면 딱 자기 

것만 한다든지 아니면 힘들다고 자기는 끝까지 할 수 없

다고 아예 딱 잘라 말하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업무

를 하는데 서로 느끼는 업무강도가 차이가 나는 건지...

(참여자 3)

2) 나와 다른 모습이 신선함

참여자들은 위 세대의 눈치를 본다고 자신들이 하지 못했

던 행동을 Z세대가 스스럼없이 하거나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아이디어를 내는 모습에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까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새로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Z세대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핸드폰 꺼내서 검

색하고 바로 사진도 찍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

용하면서 정보를 더 쉽게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분위기 때문에 눈치 본다고 그렇게 못해서 아쉬

워요.(참여자 2)

Z세대들은 ‘어디 가니깐(다른 병원) 이렇게 하던데 우

리도(우리 병동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기

존의 업무 방식을 바꿔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병원에

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근데 밑에 애들은 기존의 

방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잘 갖고 오는 

것 같아요. Z세대와 일할 때 그런 참신함이 있는 것 같아

요.(참여자 7)

3)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조심스러움

참여자들은 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먼저 다가가기

가 눈치가 보이지만 업무를 할 때는 서로 소통이 중요하고 도

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Z세대에게 자신들

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을 한다

고 하였다. 

아래 세대는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터치하는 거 싫어하

는 사람도 있다 하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밑에 애들 중

에 일을 하다 보면 개인 영역을 건드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

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도와주는 것도 최대한 밑에 

애들 성향을 파악하면서 조심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8)

밑에 애들이 힘들어 보여서 같이 커피라도 마시러 가자 

하기도 밑에 애들이 개인주의가 심하니깐 싫어하지 않을

까 눈치도 보죠. 그래서 요즘에는 힘들어 보이면 커피 마

시러 같이 가자고 하는 대신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줘요.(참여자 9)

3. 중간세대로서 고군분투하지만 혼돈스러움

참여자들은 X세대와 Z세대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서로 어

울리게 하기 위해서 중간세대로서 노력하지만 두 세대의 업무 

방식과 의사소통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로 

‘세대 융합을 위해 노력함’, ‘두 세대의 갈등 상황에서 이러지

도 저러지도 못함’으로 도출되었다.

1) 세대 융합을 위해 노력함

참여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X세대와 Z세

대의 중간에서 두 세대 모두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

을 이해하고 어느 한 세대도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두 

세대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한다고 하였다.

Z세대는 ‘예전에 우리 때는 이렇게 했으니깐 그냥 해’
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세대한테 듣고 

배웠던 걸 돌려서 Z세대한테 설명해주거나 전달해주죠. 

그렇게 중간에서 X세대와 Z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려

고 노력하죠.(참여자 4)

출근해서 X세대, Z세대가 같이 근무하다 하면 양쪽을 

어떻게 어울려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죠. 만약에 저연차 

팀 환자가 심하게 컴플레인을 한다 이러면 사실 제가 해결

을 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위 세대 선생님께 컴플레인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 분이 가서 환자 얘기도 들

어주고 해결해주시기도 하죠.(참여자 6)

2) 두 세대의 갈등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함

참여자들은 근무 중 X세대와 Z세대 사이의 갈등 상황에서 

누구 편을 들 수도 없고 두 세대의 중간에 끼어 눈치만 본다고 

하였다. 두 세대의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몰라 어렵다

고 호소하면서 두 세대의 갈등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잘 대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냈다.

제가 보기에는 위 세대 선생님은 자기가 원래 하는 걸 

그대로 하라고 했던 건데 신규 간호사는 자기를 함부로 대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중간 입장이라 누구 편

들기도 어렵고,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신

규 간호사에게 라포를 형성해주지도 못했어요. 결국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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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출근을 안 했는데 그때 제가 제대로 대응을 잘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3)

아래 세대는 위 세대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실 때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해요. 그럼 위 세대 선생님은 왜 이렇

게 땍땍거리냐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상황에서 저는 사

이에 끼어서 중재도 못하고 위 아래 눈치만 보고 있죠.(참

여자 5)

4. 간호사를 계속할지 고민함

참여자들은 병원에서 연차가 올라가면서 업무적으로 능숙

하지만 그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와 책임감으로 부담감을 느끼

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만 늘어나고 인정이나 보상이 없다 보

니 회의감이 들어 간호사를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로 ‘늘어나는 업무와 책임

감이 부담스러움’, ‘인정과 보상의 부재로 회의감을 느낌’으로 

도출되었다.

1) 늘어나는 업무와 책임감이 부담스러움

참여자들은 다른 세대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느꼈다. 이는 X세대에게 신규 간호사 때부터 그렇게 보고, 배

웠으며, 이제 업무적으로 능숙하다 보니 업무를 빠르게 파악

하여 다른 세대의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

로 인해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어 신체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다른 세대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마저 늘어나게 되어 부담스러

워하였다. 

내 일은 미뤄놓고 위, 아래 연차 일을 도와주는 그때는 

진짜 내가 몸을 쪼개고 싶을 정도로 바빠요. 우리 연차쯤 

되면 내 일만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럴 수 있나요? 내

가 한 일도 책임져야 되고 남이 한 것도 책임져야 되다 보

니 힘들어요.(참여자 6)

데스크 업무를 맡다 보면 근무 동안 내가 책임을 져야 

하니깐 부담이 크죠. 일을 일대로 다하고 책임져야 할 일

은 커지니깐. 그렇다고 데스크를 잡기 전에 뭔가 교육 같

은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위, 아래도 다 봐줘야 하고 내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죠.(참여자 9)

2) 인정과 보상의 부재로 회의감을 느낌

참여자들은 위로는 X세대를 보필하고, 아래로는 Z세대를 

챙기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 노력에 대한 인정이나 보상

의 부재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병원에 계속 있

어도 연차는 올라가지만 평간호사인 것은 똑같고, 조직에 의

견을 제시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어 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역할 한계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연차쯤 되니깐 더 위로 올라가는 길은 사실 좀 막힌 

것 같고 유리천장 같은 게 느껴져요. 병원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바쁘기는 바쁜데 여유는 없고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죠. 꼭 결혼이나 육아가 아니더라도 간호사를 계속할까

에 대해 고민하죠.(참여자 6)

이걸 내가 잘 한다고 한들 승진이나 보상 이런 시스템

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조직에서 의견을 내거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기회도 없어요. 간호사로서의 한계가 느껴

지는 것 같아요. 연차가 올라가면서 위 세대 선생님들의 

고민과 갈등을 옆에서 보게 되는데 저 위치가 되어도 별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허무하죠.(참여자 7)

5. 바꿀 수 없다면 순응하기

참여자들은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저항하거나 힘든 상황에 매

몰되지 않고 홀로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변화하는 시대와 병원 

분위기에 적응하고 다른 세대와의 갈등을 피하려고 하였다. 

힘든 병원 생활이지만 서로 믿고 지지해주는 동료라는 버팀목

은 참여자들이 힘든 병원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부정적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존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하는 

주제로 ‘참고 견딤’, ‘동료라는 버팀목’으로 도출되었다

1) 참고 견딤

참여자들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노

력하기보다 변화하는 병원의 상황을 참고 견디면서 적응한다

고 하였다.

지금까지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인내심이 커진 것 같아

요. 저는 그렇게 계속해와서 적응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

편하다기보다 그냥 참으면서 흐름대로 가야겠다는 생각

이 들어요. 괜히 앞에서 봉기를 들고 바꾸려 했다가는 다 

적이 될 수 있어서 그냥 참고 지나가는 거죠.(참여자 3)

우리는 누가 조금 뭐라 해도 참는 게 미덕인 그런 세대

잖아요. 그때 좀 할 말이 있어도 좀 참고 묵묵하게 일을 하

죠.(참여자 6)

2) 동료라는 버팀목

참여자들은 병원에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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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함께 일하는 동료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라고 하였다. 병원

에서 밥도 못 먹을 만큼 업무가 바쁠 때도 있지만 서로 도와주

면서 힘든 업무를 해냈다는 생각에 공동체의 유대감과 성취감

을 느낀다고 하였다. 

내가 실수를 해도 나를 내치지 않는다는 믿음이 동료들

에게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죠. 같이 

일하면서 바쁜 병동을 우리가 이렇게 잠재웠다 뭐 이런 뿌

듯함도 있어요.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동기와 선배가 있

었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혼도 나지만 같이 놀러도 가고 

티타임도 하면서 내가 해소를 할 수 있었죠.(참여자 7)

일이 엄청 힘들어도 같이 일하는 멤버가 마음만 맞으면 

같이 으샤으샤하면서 우스개 소리도 해가면서 하다 보면 

어느새 다음 번 사람이 올 차례예요. 일이 바빠서 밥을 못 

먹어서 시켜 놓은 짜장면이 다 불고 있어도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참여자 8) 

Ⅳ. 논 의

본 연구는 Y세대 간호사의 병원 근무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시도된 질적연구이다. Y세대 간호사는 X세대와 같이 근무하

면서 그들에게 의지하고 조언을 구하지만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어가는 X세대의 모습에 측은함을 느끼고 닮고 싶어 하지 않

는다고 하였다. 또한 X세대가 위계적인 태도로 후배를 함부로 

대하거나 업무를 전가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지만 속으로 생각

만 하고 표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Y세대 간호사가 

X세대에게 존중이나 배려를 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많이 느낀

다고 제시한 선행연구[1] 결과와 일치하며, 논쟁과 토론을 꺼

리는 Y세대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7]. 하지만 Y

세대 간호사가 조직의 위계적인 문화를 많이 지각할수록 세대

갈등이 높아지므로[11]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참여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세대 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Y세대 간호사는 위 세대의 눈치를 보고 불만이 있어도 표현

하지 않는 자신과 달리 기존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

시키려 하고 부당한 것을 참지 않는 Z세대의 모습에 괴리감을 

느끼지만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Z세대의 모습에 신선하다고 하였다. Y세대 

간호사의 이러한 감정은 다른 세대에 비해 창의적이고 더 많

은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빨리 끝내는 Z세대의 특성[23]에

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세대 간호사는 Z세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지만 Z세대의 개

인주의적 특성으로 벽이 느껴져 다가가기 조심스럽다고 하였

다. 이는 의사소통 방식에서 Y세대 간호사는 X세대와 비슷하

나 Z세대와는 차이가 있고[7] Z세대와 공감대가 달라서[24]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 방식이 다를 때 세대 

간 오해와 갈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1] Y세대 간호사는 Z세

대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여 명확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병원에서는 세대별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를 탐색하여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

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Y세대 간호사는 X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와 자신들 사이에

서 가교역할을 했듯이 현재는 X세대와 Z세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다[7]. 하지만 두 세대의 갈등 상황에서 이러

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잘 대처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

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25] Y세대 간호사가 다른 세대 간의 갈등 상황에서 느끼는 부

정적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및 갈등 상황에 효

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12]. X세대 간호사가 Y세대와 Z세대의 업무가치

와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는 각 세대 

간호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무엇

인지 파악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1].

Y세대 간호사는 늘어나는 업무와 다른 세대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병원조직 내에서 인정과 

보상의 부재로 회의감을 느껴 간호사를 계속할지 고민하고 있

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Y세대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신

체적, 정신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세대와의 업무 역

할에 대한 정확한 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6]. 또한 Y세대 간

호사에게 인정은 강력한 업무동기이지만[4,26,27] 실제 병원

조직에서 이들이 정당한 권한과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7] 다른 의료직종에 비해 승진이 잘 이뤄지지 않아 승진 만족

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28]. 

그러므로 병원조직은 Y세대 간호사의 인정과 보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서 내 적절한 권한을 위임해야 하

고 성공적으로 관리자로서 전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27]. 반

면에, Z세대 간호사는 명성, 인정, 권위가 중요한 업무가치로 

평가되지 않으며 Y세대와 다른 요구와 기대를 가지고 있다

[29]. 그러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Y세대 간호사가 관리자로 

승진하고, Z세대 간호사가 연차와 경력이 쌓여 다른 세대의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 Z세대 간호사의 업무가치와 업무 우선

순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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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Y세대 간호사는 힘든 병원 생활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변

화하는 시대와 병원 분위기에 적응하고 다른 세대와의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Y세대의 특성으로[6,7] Y세대 간

호사가 신규 간호사일 때 병원 근무 경험에서도 병원 생활을 

참고 견디는 것으로 나타나[26] 신규 간호사에서 업무에 능숙

한 간호사로 전환되는 동안 Y세대 간호사에게 참고 견디는 것

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Y세대 간

호사에게 서로 믿고 지지해주는 동료는 힘든 병원 근무도 버

티게 하고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존재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간 연차 간호사[17]와, 경력 간호사[18]를 대상으로 한 

시행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Y세대 간호사의 확

보를 위해서는 동료와의 팀워크와 우정은 중요하므로[27] 동

료와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세대 간 단합 프로그램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Y세대 간호사는 X세대와 Z세대 사이에서 

역할 혼돈과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두 세대 사이에서 고군분투하지만 그에 대한 인정

과 보상이 부재하여 병원에서 간호사를 계속할지에 대한 고

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무에서 Y세대 간호사의 유지를 

위한 인정과 보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Y세

대 간호사는 힘든 병원 근무이지만 참고 견디며 동료를 통해 

힘을 내어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 간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을 통해 모집

된 Y세대 간호사의 병원 근무 경험을 살펴본 연구이므로 실

제 X세대와 Z세대 간호사의 병원 근무 경험과는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다른 세대의 경험을 알아가는 것도 다른 세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X세대, Z세대 간호사의 

관점에서의 병원 근무 경험을 비교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제

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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